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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 14일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0돌이 되는 날 입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세상을 떠나신지 37년이 지나 이제는 역사적 인물로 기억될 세월이 지

났건만 탄생 100주년이 되는 올해는 여러 면에서 새롭게 조명되고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

니다. 

저희 재단은 고 박정희 대통령의 탄생 100돌을 맞이하여 박정희와 김종필, PP와 JP 두 분의 관

계를 재조명하는  특집을 다루웠습니다. 운정 선생은 지난해 중앙일보에 연재되었던 김종필 

회고록 “笑而不答”에서 고 박정희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돌이켜보면 특별할 것도, 강렬한 점도 없는 짧은 만남이었다. 하지만 아흔에 이르러 회상해 

보니 그 장면이 또렷하게 떠오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과 나, 우리 둘이 처음 만난 장면 말이다. 

육사를 8기로 졸업한 1949년 6월, 나는 육군본부 정보국에서 장교로서 첫발을 디뎠다. 동기생 

일곱이 정보국 전투정보과에 배치됐다. 발령식 때 정보국장이던 백선엽 대령이 우리에게 말

했다. “너희가 신고 드릴 분이 한 분 더 있다. 작전실로 가서 인사 드려라.” 바로 옆 ‘작전정보실’

이란 팻말이 붙은 작은 방으로 가서 인사를 건넸다. 

“이번에 전투정보과에 배속된 신임 소위들입니다. 신고를 받으십시오.” 작전정보실장이란 타

이틀을 가진 사내는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검은 옷 탓이었을까. 참 키가 조그맣고 얼굴

이 새카만 첫인상이었다. 그는 우리에게 계면쩍게 웃어 보이며 말했다. 

“나 박정희요. 근데 난 그런 신고 받을 사람이 못 돼. 거기들 앉게.” 악수를 나누고 잠시 의자에 

앉았다. 박 실장은 “내가 사고를 당해서 군복을 벗었다”고 간단히 본인을 소개했다. 이어 “육사

를 우수하게 졸업한 장교들이라고 들었다. 환영한다”며 짧은 대화를 나눴다. 군복을 벗고 정보

국의 문관文官으로 일하던 그분과의 첫 만남이었다.』

이러한 첫 만남 이후 박정희와 김종필 이 두 분을 굳게 연결시킨 인연은 역시 조카딸 박영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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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사와의 결혼입니다. 앞의 예의 회고록 “笑而不答”을 인용하면 『김종필 전 총리가 아내 

박영옥 여사를 처음 만난 것은 1950년 6·25가 일어나기 전 서울 용산에서 이다. 당시 용산에

는 일제시대 일본군 장교들이 썼던 숙소가 30여 채 있었는데 육군본부 정보국 문관(작전정

보실장)이던 박정희는 그곳을 관사로 썼다. 그는 점심 때 JP에게 “국수나 먹으러 가자”며 숙

소로 데려갔다. 그곳엔 조카딸 박영옥이 와 있었다. 

박정희는 대뜸 “저거 조카딸이야. 내가 친딸처럼 귀여워해 주고 있지”라고 말했다. JP는 이날 

박영옥과 말 한마디 못 나눴지만, 인연은 그렇게 시작됐다.』

다 알려진 위의 두 일화를 굳이 화두로 소개하는 것은 박정희와 김종필 이 두 분의 인연이야말

로 제3자가 인위적으로 뗄려야 뗄 수 없는 질긴 인연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때마침 인터넷

에 고 박대통령이 김종필 공화당 의장에게 약관 40세 생일을 맞이한 축하서신이 경매되고 있

다는 기사가 나 세월의 무상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운정아카이브로 소개되었던 외교활동사는 미국, 일본, 아시아, 유럽에 이어 이번 호에 

미주, 대양주, 아프리카를 끝으로 5번의 연재를 마칩니다. 정치를 제하면 아마 훌륭한 업적을 

이룬 외교관으로 기록되고 명성을 더 하였을 법한 내용들이 그동안 조금이나마 소개되었습니

다. 앞으로도 저희 재단은 운정의 발차취를 아카이브를 통해 계속 발굴하고 기록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난 9월 20일자 동아일보 “아시아의 90대 老 정객들 살아있네” 라는 제목의 기사처럼 김종필 

전 총리께서 “정치 9단”으로서 훈수를 하며 ‘3김 시대’의 역사가 끝나지 않았음을 계속 보여주

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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